
 [   하늘은이어져있다]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수다타캐루

  나의마음에드는곳
  초록색잔디밭에

뒹굴거리면
 산들산들부     는바람이나를간지럽히네쓰다듬다

 멀리서울려퍼지는  물총새울음               소리
    앞에서는엄마염소가부드러운눈으로

  아이염소를지켜보고있다
    푸르디푸르게넓어지는따뜻한하늘

하지만
 멀리  하늘아래는

     지금도전쟁을하고있는나라가있다고
  폭탄이계속해서떨어지고

울부짖  고도망치는 사람들
  학교에도가지못하고

  친구도만나지못하고
  가족도뿔뿔이흩어지고

회    색빛의슬픈하늘

  하늘은하나인데도
왜일까?

 어디까지가평화고
 어디부터가전쟁일까?

 어떻게하면
 전쟁없이

       어디까지도한없이이어지는푸른하늘이될수있을까?

   전쟁은나라와나라의싸움
내     가형이랑사이좋게지내고

  친구들과같이협력하고
    아빠와엄마의말씀을잘듣고

   선생님의가르침을잘지키고
그런다면

 전쟁이없어질까?
 미소와미소가

  먼하늘까지이어질까?

 따뜻한마음이
 평화의마음이

 둥근지구를
     빙빙한바퀴돌수있을까?

  아직어린아이인나
소망    할수밖에없지만
제발



   온세계의어린이들모두가
   학교에갈수있게
   친구랑놀수있게

방  긋방긋웃으며
     가족들과함께밥먹을수있게

 밤이되면
아름다운    꿈을꿀수있게

  행복할수있게
    언젠가친구가될수있기를

하얀 구름위에
   나의평화의소원을싣어

   이지구를빙빙돌고
  푸른하늘로물들여와

  언젠가꼭
   세계는서로손을맞잡   을수있기를

  푸른하늘밑   에서서로이야기할  수  있기를  
      미소와미소로서로이해할수있기를
 배려의마음      으로서로통할수있기를
 나누는마음     으로서로돌볼수있기를
      평화를바라는 마음으로지구는따뜻해지길

그래서
여기에서

 이렇게   예쁜꽃이피어
그래서
이렇게

 푸른하늘      이우리모두위에펼쳐지고있다


